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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개요: 

조일수호조규체결(1876 년)에서 청일전쟁 직전(1893 년)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대일외교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본서는 조선이 종주국 청의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면서 일본에 대해 주체적인 외교를 전개해 나가는 양상을, 청일전쟁에 이르는 

과정과 연결시켜 고찰한다. 조일수호조규 이후 조선에서 일어난 변화를 시작으로, 

일본과의 관세권 설정경위, 1882 년에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 1885 년 조일간에 

쟁점이 되었던 전선설치문제, 1889년에 발발한 방곡령사건을 둘러싼 조일간의 대립과 

이후의 배상교섭 등, 대일외교를 장기간에 걸쳐 추적함으로써,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정세에 영향을 끼친 조선의 전략적 사대주의 정책의 면모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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